
無風的인 現下 局面打開策 
- 文化運動과 消費運動에 注力 -

[三千里] 제4권 4호 (총25호 1932년 4월) 

記者: 
 
오늘날과 같이 沈滯된 民族運動의 局面을 새로이 健全하고 活潑하게 打開하
자면 어떠한 方略을 取하여야 하겠습니까. 勿論 우리들이 論議하자는 範圍는 
合法運動에 限할 것이오, 그 方略도 現在 이 段階에 있어 必要한 그 點만을 
取扱하자는 것이올시다. 
 

宋鎭禹: 
 
沈滯된 局面을 打開할 方略이 꼭 있지요. 그것은 第1着으로 또한 基準的으로 
먼저 全民族의 力量을 한곳에 뭉쳤다 할 强力한 中心團體부터 結成시켜 놓는
데 있지요. 그것이 없이는 政治運動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. 어느 個人 個人끼
리 백날 애쓴대야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. 오직 全民族의 意思를 代表한 
큰 團體를 通한 運動이 없이는 尨大한 政治運動이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외
다. 그런데 現在 우리 社會에는 이런 種類의 政治運動團體가 아직 없다고 봅
니다. 
 

記者: 
 
그러면 그 中心團體의 結成이 可望이 없다고 보십니까? 
 



宋鎭禹: 
 
至難한 일로 압니다. 只今 現狀으로는 中心團體가 만들어지기가 썩 어렵습니
다.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政治運動이 容易히 있어지리라고 觀測할 수 없습니
다. 
 

記者: 
 
그 理由로는? 
 

宋鎭禹: 
 
中心團體가 이루어질 可能性이 없는 첫 理由로 조선사람의 理想이 統一되지 
못하고 分裂되어있는 點이외다. 한쪽에는 民族主義가 盛하고 한쪽에서는 社會
主義가 있고 또 한쪽에는 무슨 主義 무슨 主義하여 大小, 長短, 正反, 離合이 
도무지 雜然 不一致합니다. 그러니까 비록 結社를 이루어 놓았다 할지라도 그
는 必然的으로 分裂될 素因부터 內包하고 억지로 된 것이지요. 그래서 밤낮 
內訌이 일고 成長이 없다가 畢竟에는 그 壽命이 길지 못하고 말지요. 
 

記者: 
 
어찌해서 반드시 그러리라고 觀察하십니까. 
 

宋鎭禹: 
 



新幹會가 最近에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좋은 例이지요.(中略)… 자 보시오, 무
슨 일을 하자면 우리들에게는 强力한 어떤 한 편이 嚴然히 臨迫하여 있지 않
습니까. 그에 對한 對策에 우리의 智慧와 힘을 다 부어야 할 터인데 이와같이 
內紛이 일어서야 오히려 그 內治하기에 바빠서 무슨일이 이루어질 틈이 생기
겠습니까. 누가 무슨 일을 한다면 그것을 싸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벌써 檢
事나 判事와 같이 條目條目 치켜들고 批判하고 追窮하고 質問하고 檢討하기
에 奔走합니다. 이것은 전혀 思想이 不一致한데서 나오는 弊害이지요. 
 

記者: 
 
그러면 그 思想의 不一致를 除去하려면? 
 

宋鎭禹: 
 
오직 民衆의 自覺과 文化程度가 向上되어야 하지요. 
 

記者: 
 
다음으로 中心團體가 이뤄지지 못하는 둘째 理由로는? 
 

宋鎭禹: 
 
有志 有力한 人士들이 自重不動하는데 理由도 있겠지요. 
 

記者: 



 
彈壓이 무서워서일까요. 
 

宋鎭禹: 
 
아니지요, 아직 無用한 犧牲을 避하기 爲해서지요. 즉 現下의 紛糾된 思想關
係와 또는 複雜한 周圍環境의 事情이 많겠지요. 
 

記者: 
 
그러면 民族運動의 今後의 코-쓰는 어떠하여야 하겠습니까? 
 

宋鎭禹: 
 
政治運動의 基本運動을 함에 있지요, 그 準備運動으로 文化運動을 不得已 일
으켜야 하겠지요. 
 

記者: 
 
文化運動이라면? 
 

宋鎭禹: 
 
敎育機關을 充實히 하고 新聞 雜誌 講習會를 通하여 智識을 啓蒙시키고 또 
消費組合, 協同組合運動을 일으켜서 經濟的으로 지탱하여 나갈 길을 열어주어 



그래서 文化的, 經濟的으로 實際的 訓練을 하여야 되겠지요. 
 

記者: 
 
그밖에는 또 길이 없겠습니까? 
 

宋鎭禹: 
 
現下의 環境에 있어서는 더 할말이 없습니다. 
 

記者: 
 
무슨 運動을 일으키는데도 그렇겠고 무슨 局面을 打開하는데도 그렇겠지만 첫
째 團體, 둘째 指導者, 셋쩨 돈이 必要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團體結成에는 
先生의 뜻을 알았습니다만은 둘째의 指導者 問題는 어떻게 보십니까. 最高統
制機關에서 民立大學같은 것을 하루속히 再建하여 劃一的 人材부터 養成하여 
내놓는 것이 急務가 아니겠습니까? 
 

宋鎭禹: 
 
勿論 必要하지요, 그렇지만 民立大學이 容易히 되겠습니까. 
 

記者: 
 
金性洙氏가 다시 한번 鐵石같은 決心을 갖고 蹶起하여 준다면 밖에서도 그 事



業을 能力 聲援하여 完成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? 
 

宋鎭禹: 
 
金性洙氏도 그런 생각이야 있겠지요, 그러나 그의 생각이 아직 公表되지 아니
한 以上 나로서 무어라 말할 수 없습니다. 
 

記者: 
 
셋째로 資金은? 지금 이렇게 假想할 수 있을 줄 압니다. 金性洙, 崔昌學, 朴
榮喆 等 諸氏가 數百万圓의 信託會社를 만들어서 金融組合, 殖銀, 東拓, 其他 
資金業者의 손으로부터 全鮮 各處의 土地가 싼 값으로 마구 放賣되어가는 이
판에 그 땅들을 前記 信託會社에서 사들이거나 救助方法을 열어주어서 그 農
作物을 通하여 恒久的 돈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. 또 한편으로는 朝鮮農
民의 經濟破滅을 막아주기도 하고. 
 

宋鎭禹: 
 
資本家의 利害가 一致한다면 그도 可能하겠지요. 그렇지만 돈있는 사람들도 
서로 立場이 다르고 利害가 不一致하니까 實現되기 어려울걸요. 
 

記者: 
 
北米 李承晩博士는 돈을 얻기 위하여 年前에 큰 商船 여러 隻을 사들여가지고 
世界 各地로 돌아다니며 通商을 하고싶다는 計劃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
어쨌던 特異한 方策이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. 愛蘭서는 科學者를 시켜서 金



鑛을 많이 發見 採鑛하여 그것으로 資金을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. 
 

宋鎭禹: 
 
그러나 그 點이 그렇게 杞憂할 거리가 아니리라고 보여집니다. 
 


